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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조선방직쟁의 현대한국 노사관계의 스타트 라, 1990, 1951-52中尾美知子 『 ―

인 고려대 사학과 석사논문, ; 1991, 1992―』 「1951-52 --年朝鮮紡織 議 現代争

- (1)(2) 397, 399 ,韓 使 係 大原社 問題 究所 誌のスタ トライン 」『 』国労 関 会 研 雑 号

.法政大 大原社 問題 究所学 会 研

2) 서문석 년대 귀속 면방직공장의 노동분쟁에 관한 비교연구 경, 2007, 1950「 」『

영사학 한국경영사학회, .』

3) 배석만 해방후 조선방직의 경영과 그 성격 지역과역사 호 부산경, 2001, 9 ,「 」『 』

남역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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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9

26 . 26

.

3 ‘

’

.4)

. 4 8

20 .5)

.

.

( )金智泰

4) 부산일보 1951.3.27.『 』

5) 동아일보 195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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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張在鳳

. 5,000

,

,

.8)

5:5 .

.

9),

. 2

7

.

.10)

6) 한국일보사 재계회고 쪽, 1980, 6, 114 .  

7) 정확한 명칭은 대한노총 부산지구연맹 조방특별지부 위원장이었다‘ ’ .

8) 부산일보 1951. 3. 2.『 』

9) 김지태는 자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불하 후 조방의 경영권을 장악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상공부장관의 특명으로 불하 후 조방의 사장직에 내정되어.

있었다고 회고했다한국일보사 앞의 책 쪽( , 1980, , 114 ).

10) 종업원 후생용으로 지급되던 광목은 마 정도인데 월에는 이 마 외에 특20 , 2 20

별히 마를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 광목을 공동 경매하여 억 만환을30~70 3 6,000

마련하여 불하대금에 대비했다 귀속기업체 조방 의 불하에 관한 보고 제( (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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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9 (任容

) 11淳

.13)

5 14

. .

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

11) 국제신보 1951.5.20; 5.25; 5.27.『 』

12) 국제신보 1951.5.26.『 』

13) 국제신보 195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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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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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951 8 2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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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통령비서실 조선방직회사 국영에 관한 건 국가기록원, (1951.5.14) , .「 」

15) 부산일보 1951.6.1『 』

16) 정확하게 말하면 지정된 업체를 앞으로 국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결

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총 개 기업체에 달하는 이들 기업체를 국가가 직접. 42

경영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상공부와 기획처 등 관련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민간주주에 대한 보상문제 정, ,

부재정에 의한 경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문제 등이 하나도 해

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 만으로 보.

더라도 이 문제가 이승만의 직접 지시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국영화 문제는 보류되고 국영기업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 ‘ ’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국제신보( 195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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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錢鎭漢

.18)

19), 1952 3 12

.

1955

.

,

( ) .朴贊一 20)

17) 국제신보 1951.8.30.『 』

18) 국제신보 1952.3.13.『 』

19) 오전 시에 있었던 전진한의 국회선언에 대해 당일 오후 이승만은 대통령담11

화 형식으로 즉각 대응했다.

20)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윈원회 진정서 조선방직주식회사 종업원 피탈주, 1960,『 ―

권 환원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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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30 ,

11 .

100 1 , 350 .

2 .

1 .

9 『 』

, ‘

. ,

’ .22)

4.19 1952

( ) ‘朴昇臺

’ , 1951 3

.23) 1951 3

5 5

.

. 1968

.

17 , 13

.

21) 동아일보 1960.5.5; 5.12.『 』

22) 국제신보 1952.9.9.『 』

23)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윈원회 앞의 책 참조, 1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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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 ( ), ( )鐘淵紡績 東洋紡績

.

.

. 2

7

.

,

.

. 11

2 1952 10 8 3

,24) 1949 307 1952 334

.25) 3

1949 4,000 1952 6,106 , 1953 6,700

24)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자료편 쪽, 1956, -22 .  

25)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통계편 쪽, 1958, -4~5, 10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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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

’ 27), ‘

’28), ‘ (大朝

)’紡 29), ‘ ’30) .

.

1951

.

‘ ,

, ’

31), ‘

’

.32)

.

.

,

.

,

26) 조선방직주식회사 조방의개황 쪽, 1952, , 29  ;한국은행조사부 면방직공업에대,  

한 조사 쪽, 475 . 

27) 공보처 조방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쪽, 1953, , 212 .「 」『 』

28) 귀속기업체조방의 불하에 관한 보고 제 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 64「 」『 』

29) 김지태 나의 이력서 한국능률협회 쪽, 1976, , , 147 .『 』

30) 대통령비서설 조선방직사건 처리에 관한 건 국가기록원, (1951.5.14) , .「 」

31) 국제신보 1951.3.2.『 』

32) 국제신보 195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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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朝紡

’

( )金昌龍

”33)

.

,

‘ ’

.

33) 김지태 앞의 책 쪽 김지태는 생전에 여러 편의 회고록을 냈다, 1976, , 147 ; .『 』

가장 이른 것이 년 출간한 김지태사장 창업 년사 다음이 년 출1968 35 , 1976『 』

간한 나의 이력서 그리고 년 김지태회장 창업사십오년사 마지막, 1978 ,『 』 『 』

이 년 출판된 재계회고 이다 김지태 사후에는 년에 문항라 저1980 6 . 2003『 』 『

고리는 비에 젖지 않았다 라는 그의 전기가 출간되었다 조방낙면사건과 관련.』

해서 이들 회고록과 전기를 비교검토하면 거의 내용이 일치한다 단지 재계회. 『

고 에는 기존 경영진을 모함한 사람들 중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경제계, ‘』

의 새 실력자로 등장한 이모씨이다 년 시점에 경제계의 새 실력자로 등’ . 1951

장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유력한 인물은 조방 사건에 버금가는 경제스캔

들이었던 중석불사건의 주역 이연재 를 들 수 있다 무역업자인 이연‘ ’ ( ) .李年宰

재는 당시 이승만의 지원을 업고 경제계의 유력자로 등장하고 있었다 조방노.

조 대위원장 이었던 안종우 는 훗날의 회고에서 이연재와 조방불하에3 ( )安鍾宇

대해서 회담했다고 언급하고 있다안종우 조방쟁의( , 1972, ( )上 勞動公論「 」『 』

노동문제연구소 쪽 이 사실은 이연재가 조방불하에 관심을 가지고2-8, , 117 ).

불하의 한 축인 노조와 직접 접촉하고 있었음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김지태가,

언급한 이모씨가 이연재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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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산일보사가 발행한 임시수도천일 에는 김지태가 이승만이 요구한 정치자『 』

금 제공요청을 거부한 것이 사건이 일어난 발단으로 쓰고 있다부산일보사( ,

임시수도천일 상 쪽1983, , 263 ).『 』

35) 일제시기 도쿄제국대학 현 도쿄대학 법학부을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 )

하여 판사로 해방을 맞은 그는 이승만정권 수립후 관료의 길을 시작했다 그가.

이승만의 핵심 브레인으로 여러 가지 정치사건에 깊게 관여했다는 것은 여기

저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내무부차관시절에 일어난 반민특위 습격사건에.

대한 국회의 반발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 그였다 또 그는 이승만의 종신연임.

의 길을 연 사사오입개헌 당시 개헌안의 초안작업과 사사오입이라는 핵심아‘ ’

이디어 제공에 참여했고 년 부정선거 당시에는 자유당 선거대책위원, 1960 3.15

회 기획위원 겸 상임위원회 정책부장으로 부정선거의 방법을 기획하고 하달했

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본 연구의 인물정보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타. ‘

베이스 위키백과 등 인물관련(www.history.go.kr)’, (http://ko.wikipedia.org)’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참고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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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통령비서설 조선방직사건 처리에 관한 건, (195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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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보처 앞의 책 쪽, 1953,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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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 , ,

3 11

.

1951 5

21 87

.

5 28

.

.

.38)

.

.

. 4

.

87 , 6 ‘①

’

.

,② ․

.

③

38) 대통령비서설 조선방직회사 사건에 관한 건 국가기록원, (1951.5.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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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④ ․

.39)

‘ ’

. ‘ ’

.

.

50%

.

. ―

―

.

.

.

,

.40)

39) 국회 일반국정감사보고서 쪽, 1952, (1952.1) , 324~325 .「 」

40) 서문석 앞의 논문 쪽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였던 안종우의 증언은, , 80 ;「 」

조금 다르다 전진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자신이 직접 당시 상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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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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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던 김훈 과 협상하여 강일매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에 따른 조직개편( )金勳

은 중역진에 한정하고 강일매 취임에 반대한 자신은 노조에서 물러나기로 했,

다는 것이다안종우 조방쟁의 노동문제연구소( , 1972, ( ) 2-8, ,上 勞動公論「 」『 』

쪽118 ).

41) 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산 갑구는 김지태와 중도우파인 민족자주연맹의 임갑2

수 그리고 전진한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렸다 결국 김지태가 임갑수를( ), .林甲守

불과 여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고 전진한은 위로 낙선했다중앙선거400 , 3 (

관리위원회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 쪽, 1967, , 150~151 ).『 』



‘ ’朝紡 / 21

.

.

,

.

,

.

. 1951 9 .

.

,

. 5

14

.

, ( ) ( ) .金成坤 崔光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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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 ’ ‘

’

.4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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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42) 대통령비서실 조선방직회사 국영에 관한 건 자료에는 김성곤, (1951.5.14) ;「 」

이 김성권 으로 나오나 이승만이 김성권을 가리켜 안양에서 큰 방직‘ ( )’金成權

공장을 하고 있는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면 김성곤이 확실하다.

43) 대통령비서실 조선방직회사 국영에 관한 건, (1951.5.14) .「 」

44) 구속된 장재봉의 후임으로 대 노조위원장이 된 안종우는 조방 불하와 관련하3

여 조방 초대 관리인이었던 하원준 이연재와 회담했다고 회고하고 있( ),河元俊

다 안종우 앞의 글 쪽 이들도 조방 불하 경쟁에 뛰어든 수 개( , 1972, , 117 ).「 」

의 재벌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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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

.45)

,

.46)

‘ ’ .

, ,

.47)

｢ ｣

.48)

45) 대한민국건국 년지편찬위원회 인사록 대한민국건국 년지 쪽10 , 1956, 10 , 958 .｢ ｣   

46) 동아일보 1950. 5. 9.  

47) 앞의 논문 쪽, , 10中尾美知子 ｢ ｣ ; 부산의 상맥 국제신문15 1990. 10. 27.｢ ｣   

48) 확인되는것만도 년 월 일 원 월 일 원 년 월 일1947 5 18 5,000 , 12 14 10,000 , 1948 3 3

원을이승만에게직접받았다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 우남이승만3,000 ( , 1998,  

문서 중앙일보사 쪽- 15, , 161, 207, 265 ).東文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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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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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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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olitical Consideration of 'Jobang( ) Affair'朝紡

Bae, Suk-man

This study examined the progress of 'Jobang Affair' in the

political aspect. The parties concerned with 'Jobang Affair' are

to be classified into three parties: Lhee Syngman, the National

Assembly, and Jobang labor union. Their political choice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Lhee Syngman that took the lead in the

progress of 'Jobang Affair'. He obstructed the disposal of

Jobang for a political purpose. He also entrusted his

confidential follower with the management of Jobang in order

to use it as the source of political funds. Second, though the

National Assembly agreed with Lhee Syngman on the matter of

disposal of Jobang, it protested him making Jobang into the

source of political funds. Finally, Jobang labor union didn't care

him using Jobang as the source of political funds. But the

union objected to the arbitrary management of Kang Ilmae(姜一

) being appointed a manager by Lhee Syngman. The final邁

victor in the political affair was Lhee Syngman. Jobang filled

the important role of financial foundation for his reelection in

1952.

Key words: Jobang affair, government-vested properties,

disposal, Lhee Syngman, the National Assembly, Jobang labor

union


